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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라”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내용을 접하면

서 분노를 넘어 서글픔이 앞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높아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재하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정책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 속에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생

명은 독립성에 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역사 속에 인권침해의 과정은 끊임없이 재현되었으며 이

를 통제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른바 ‘파리원칙’으로 약속한바 있다.
우리사회 역시 이러한 국제적 합의 속에 수년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을 통해 국가인권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의 편재 속에 배치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도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

에 의하여 바로잡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의 진전을 되돌려 놓으려는 작태로서 우리

사회 인권을 그들의 알량하고 한심한 기준으로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내외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래도 만약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잡아넣고 싶다면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폐

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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